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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관광개발사업단 교통문화연수원 행사담당
담당팀장 강규헌 팀장 042-250-1430 홍보담당 권중찬 팀장 010-3447-9391
첨부자료 자료 원본 메일 송부 사진자료 ○ 영상자료 ×
보도일시 2023년 1월 13일(금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70년대 골목길을 누비던 삼발이가 기억나시나요?
대전관광공사의 “삼발이”,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재

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 가면 아주 오래된 특별한 차들을 볼 수 있다. 베이비부머 

세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며 1970년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누비던 

일명 “삼발이”도 그중 하나다. 

삼륜자동차인 삼발이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초기에 참 많이도 돌아다니던 화

물차로 연탄배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. 재미난 모양 때문에 어린이와 어른 

모두 부러움과 신기함으로 바라보았던 화물차이다. 그때는 자주 보았으나 이제는 

국내에 몇 대 남지 않아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자동차다.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

차산업의 기술과 산업 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한 공이 큰 자동차다. 

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삼발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기아자동차관에 전시했

던 것이다. 당시에도 이미 단종된 지 오래되어 국내에 몇 대 남지 않았던 기종이

었으나, 가장 잘 정비되고 부품상태가 최상인 것을 찾아 93년 대전엑스포를 방문

한 손님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던 자동차다. 

2010년에 자동차관이 대전교통문화연수원으로 변경 신축되면서, 삼발이는 1층 자

동차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되어왔다.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역사성과 

보존자료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국가공

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되었다. 2019년에 도입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

제도는 현재까지 총 42건이 등록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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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교통문화연수원 1층에는 이 삼륜자동차 외에도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세계

시장안착에 이바지한 자동차가 총 5대 전시되어 있다. “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과

거의 추억을 느끼기도 하고, 해외에서 본 듯한 우리의 과거 모습에 이색적인 재

미를 느끼기도 하고,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지 고마움과 자부

심을 느끼기도 한다”라고 대전관광공사의 관계자는 전했다.

붙 임  관련 사진 2부

삼륜자동차 삼발이(기아마스터 T-6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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